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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한미 핵추진잠수함 별도 협정 추진키로…대북 제재 공조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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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대북 공조 등을 논의하기 위한 미국 워싱턴 D.C. 출국을 앞두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4일 한국과 미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추진잠수함) 협력을

위한 별도 협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기술인 '농축·재처리' 문제와 관련해선 내년 초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주 미국 워싱턴 D.C.와 뉴욕, 캐나다 오타와, 일본 도

쿄를 잇달아 방문한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핵잠수함 협력은 양측이 별도의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 비확산 의지를 강조했고, 우리 측의 비확산 의지와 전

략적 협력 사안임을 강조했다"며 "양측 대통령실이 중심이 돼 정상 간 합의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초 이른 시기에 우리 측 실무 대표단이 미국을 찾아 협의를 시작한다. 양국은 내년 중·하반기 일정 시점에 성과

점검을 위한 '이정표'를 설정해 속도감 있게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위 실장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북한 대화 단절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미 남북대화 진전 방안을 논의했다"며 "내년

상반기 외교 계기를 염두에 두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한미 간의 대북 제재 공조 방안을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미중 관계와 러북 군사 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안보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졌다. 

위 실장은 방미 기간 뉴욕을 찾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등을 면담하고 한반도 평화 안정을 포함한 한-유엔 협력 강

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위 실장은 지난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후속 조치 차원에서 캐나다 오타와를 방문했다.

위 실장은 캐나다 방문에선 한국이 수주 추진 중인 캐나다 순찰 잠수함 도입 사업(CPSP)과 관련해 국산 잠수함의 장점을 설명

하고 국방·방산 파트너십 강화를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귀국일 일본 도쿄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선 "엄중한 국제 정세 하에서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셔틀외교 복원을

비롯해 양측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역내 국가 간 소통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후속 협의를 위해 지난 11일 미국으로 출국했으며, 워싱턴과 뉴욕, 캐나다 오타와, 일본 도쿄를 거쳐

지난 22일 귀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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